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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지기 위해 태어난 그림" 
백춘태 김형태 김영준 강천식 김현승 인터뷰

왼쪽부터 강천식 김영준 김형태 백춘태

이번 전시에는 간판 화가로 활동했던 4인(백춘태 김형태 김영준 
강천식), 이들의 인터뷰와 간판 제작 과정을 담은 김현승이 
참여한다. 김현승의 영상 작품과 전직 간판 화가들이 예전 자신이 
작업했던 간판 그림을 모티프로 새로 제작한 작품 총 14점이 
전시된다. 김현승은 직접 간판 그림을 그린 경력이 없는 젊은 
작가이지만 간판 제작 일이 끊기고 난 뒤 흩어졌던 이들을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으는 데 구심점이 되었다. 그는 간판 그림이 
“디지털 이미지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아날로그적인 것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하면서, “상업 미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간판 화가들의 삶이 그대로 배어난다는 점에서 더 
큰 진정성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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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춘태 <아름다운시절2> 265×600cm 2011

<사라진 화가들의 영화>전 전시 전경 왼쪽·김형배 
<애마부인>｜오른쪽·강천식 <터미네이터> 2011

백춘태, 김형태, 김영준, 강천식은 사제지간으로 얽힌 사이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도제식 훈련을 받으면서 간판 그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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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는 ‘기술’을 배웠다. 허드렛일에서 시작해 배경 칠을 거쳐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얼굴 작업까지 손을 데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그럼에도 인기가 좋을 때는 작은 극장에도 5~6명의 
도제들이 함께 작업하며 선의의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술을 물려줄 사람이 없다. 간판 화가로서는 마지막 
세대인 것이다.

이들 중 백춘태는 1959년부터 2000년대 초, 마지막까지 수제 
영화 간판을 고집했던 단성사가 멀티플렉스 상영관으로 바뀔 
때까지 40여 년간 간판 그림을 그려 온 간판 그림 역사의 
산증인이다. 그에 따르면 1960년대 외국 영화가 한국에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간판 그림 제작이 물꼬를 텄다. 텔레비전도 없던 
시절에는 간판이 영화나 공연의 유일한 광고 수단으로 흥행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했다. 그는 “예전에는 손으로 일일이 그리니 
간판마다 그림도 달랐고 사람 냄새, 땀 냄새가 나는 게 극장마다 
개성이 있었다”며 “지금은 똑같이 찍어내니 생동감이나 인간 
냄새가 안 난다. 낭만도, 간판 자체가 풍기는 맛도 사라졌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이번 전시에 <장군의 아들>, <서편제>, 
<애마부인>, <콰이강의 다리> 등 시대를 풍미한 영화의 주요 
장면을 모은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작품으로 자신의 화업과 
간판 그림의 역사를 회고한다.

간판 그림의 생명은 등장하는 배우들을 최대한 닮게 그리는 
것이다. 김영준은 이에 관한 한 에피소드를 들려줬다.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라는 한국 영화의 간판 작업을 할 
때였다. 영화사 측에서 여주인공 원미경이 실물과 안 닮았다고 
하는 바람에 달았던 간판을 내렸다가 재작업, 재재작업을 해야 
했던 적이 있다.”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충실하게 
담아내는 것 또한 중요했다. 액션, 코미디, 멜로 등 장르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표현 기법을 썼다.

이들이 작업한 간판 그림의 수는 스스로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많다. 
하지만 그 간판 그림들은 이제 사진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백춘태가 40년 동안 작업한 간판 사진 자료들을 일부 
공개한다.) 영화가 종영되면 간판을 내리고 그 위에 흰 페인트로 
지운 뒤 새로운 영화의 그림으로 덧씌우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동안의 노고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미련은 
없다. 이런 과정에 너무나 익숙한 그들이다. 백춘태는 “어떻게 
보면 간판 그림은 없어지기 위해 태어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초탈한 태도를 내비쳤다.

이번 충무아트홀 전시가 종료될 때 이들의 작품도 모두 흰 
페인트로 칠해질 예정이다. 물론 간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퍼포먼스 차원에서 하는 일이다. 하지만 보는 이들의 
마음이 예전의 그들만큼 초연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아마 더 이상 
덧씌워질 그림이 없다는 것, 실제 현실에서도 손 때 묻은 간판 
그림이 자취 없이 사라졌다는 헛헛한 사실 때문일지 모른다.

김현승 <사라진 화가들의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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